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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60년,우리말이걸어온길

|발간사|

올해는우리민족이대한민국을건국한지60년이되는뜻깊은해입니다. 이에정부는건국60년의역사

적의미를되짚어보고, 미래를향한발전적대안을모색하기위해여러가지행사를펼치고있습니다. 문화

체육관광부와국립국어원은국어관계자들이함께모여국어의미래를설계하는뜻깊은‘우리말사랑

큰잔치’를개최하면서국어정책60년사를회고하는기념책자를발간하게되었습니다. 

아득한옛날이곳, 동방의예지의나라에, 사물의본질과이름을어둠에서밝혀내는우리모국어가태동

하면서우리는서로하나가되어찬란한역사를지켜왔습니다. 우리민족은하나의모국어를통해느끼고

사유하며진리의횃불을밝혀유서깊은고유한문화를일깨워인류문화의폭을넓혀왔습니다. 

세종대왕은우리민족의목소리를온전히담아내는훈민정음을창조하여입말과글말로두루표현할수

있는위대한문자를만들었습니다. 한글은창제이후400여년간한문에밀려문자생활의중심을차지하지

못하다가 1894년 고종 임금의 칙령으로 제자리를 찾는 듯하였으나곧 일제의침략으로 수포로돌아간

험난한능선을넘어서서위대하고자랑스럽게발전하고있습니다. 

한국어는국경을뛰어넘어한국어문화권역(물리적영토가아닌가상의영토)

의 꿈을 주도하는 언어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최근급격하게늘어나는한국어를

배우려는세계인들에게한국과한국어를바르게이해시키는것은우리에게매우중요한문제입니다. 

21세기의인류는정보ㆍ과학기술의비약적인발전으로과거어느시기보다더급격한변화를맞고있습

니다. 지난세기까지강한영향력을행사하던국가와민족중심의울타리는점차약화되고각국의문화

다양성이꽃을피우면서다자간에상호긴밀히교류하여야할사회로변모하고있습니다. 

한글은세계의문자중합리적이고과학적이며, 디지털기술로조합하기에가장적합한문자여서우리

나라는우수한정보화기술력과고급콘텐츠기반그리고뛰어난문화연출을선도할수있는역동적인

힘을가지게되었습니다. 이거대한정보문화의원천에는그바탕이되는한글이라는문자의힘이작용

하고있습니다. 

이제새로운 21세기를맞아국어정책은새로운전기를맞이해야할것입니다.

우리는국가와민족의경계를뛰어넘어국경과인종을초월한하나되는다문

화의시대를살고있습니다.지금까지쌓아온성과에안주하지않고우리말과우리글을세계에

널리보급하기위해노력해야겠습니다. 한편으로는범람하는외국어에맞서우리말의정체성을지켜나가는

일도게을리해서는안될것입니다. 영어, 중국어와타갈로그어와베트남어등다양한이웃언어와만나고

서로 배우는 새 길을 열어가는 한편, 우리 모국어의 순결성을 굳건히 지키면서 한글을 세계인과 함께

나누는넉넉한등대지기가되어야합니다. 무지개같이다양한이웃언어들과살을맞대며저넓은세계로

향하는새로운국어의무늬를그려내야할것입니다. 

아무쪼록건국60주년을기념하기위해발간되는이책자가국어정책의지난날을돌아보고우리말을더욱

튼튼하게지키고가꾸고자하는우리의노력에밑거름이되기를기대합니다. 

2008년8월22일

국립국어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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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우리는 항상“한글은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이다.”라거나“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수있다.”라는말을아무의심없이받아들이고당연하게생각하고있다. 하지만정작자신에게

그이유가무엇인지를묻는다면차분하게설명해줄수있는사람은많지않을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한글에둘러싸여살아왔으면서도정작한글자체에대해서는거의아는것이없는우리의현실. 물론편

협한국수주의에사로잡혀우리말과우리글만이최고라고외치던시대는지나갔다. 하지만다문화시대,

디지털매체시대의우리말글은새로운문명을열어가는첨병이면서오랜우리의전통을현재에되살려

더크고아름다운문화의열매를맺게하는자양분이되어야한다. 이제우리는객관적으로우리자신을

돌아보아야한다. 이 작은책자는근대이후우리말과우리글이걸어온발자취를좇는소박한발걸음이

다. 우리말과우리글을아끼고다듬기위해쏟아부었던수많은이들의크고작은노력들을이작은책자

속에충분히담아냈다고말할수는없다. 하지만우리말과우리글에대한넘치는사랑과애정과관심을

함께나눌수있을정도의이야깃거리는담아내었다고믿는다. 건국60년이되는오늘, 사람의나이로치면

환갑이되는지금, 이책자가지난시간들을돌이켜보며한글의미래와우리의자세가어떠해야하는가를

생각해보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

한글날의유래와기념일제정

1926년 11월 4일(음력 9월 29일), 당시민족주의성향의국어학자들의모임인조선어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 날을 제1회

‘가갸날’로정한것이한글날의시작이었다. 이날짜를선택한까닭은《세종실록》의기록때문

이다. 실록에는 1446년(세종 28) 음력 9월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1926년

당시의 음력 9월 마지막 날인 29일을 한글이 반포된 날로 추정한 것이다. 이듬해인 1927년

조선어연구회기관지인《한글》이창간되면서이름을‘한글날’로고쳐계속음력으로기념하다가,

1932년에 양력 날짜로 환산한 10월 29일로 날짜를 수정하였으나, 다시 1934년 정확한 양력

환산법을적용하여 10월 28일로정정하였다. 1940년 7월에훈민정음해례본이발견되었는데,

정인지 서문에 반포일이 9월 상한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반포일을 상순의 끝날인

9월 10일로추정하고이날을양력으로환산하여 10월9일을한글날로확정하였다. 1970년 6월

15일에대통령령으로‘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을제정·공포하여한글날을법정공휴일로

정했으나 1990년 법정공휴일인기념일에서법정공휴일이아닌기념일로바뀌었고, 2006년

부터법정공휴일이아닌국경일로지정되었다. 

세종대왕상 (국립국어원제공)

「훈민정음」혜례본 (국립국어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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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말글의빛을찾아서(개화기-《조선어사전》과《큰사전》까지)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

글은오랜세월동안‘언문’, ‘반절’등으로불리며푸대접을받아왔었다. 그러다가

1894년고종 31년 11월 21일 공포한칙령제1호에의거국가공식문서의표기로

한글과 한자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글은 비로소 공식적인 문자

생활의주역으로등장하게되었다.

《조선어사전》편찬과‘조선어학회사건’

일본에의해식민지배를받게되면서우리말과우리글은또다시깊은어둠속에

빠져들게되었다. 그러나우리말과글을지키는것이우리민족을지키는것이라

는신념을가진선각자들은일본제국주의자들의탄압을굳건히버텨가며우리말

글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였다. 1911년 최남선이 경영하던 조선광문회

(朝鮮光文會)에서는주시경과김두봉, 권덕규, 이규영등이모여사전을만들기시

작한다. 조선총독부주관으로편찬된《조선어사전》이식민지지배자들에의한우

리말글의왜곡으로가득차있다는판단아래민족진영의학자들에의해시작된

이편찬작업은중심인물이었던주시경의사망(1914년)과 김두봉의해외망명으

로결실을맺지못했다. 이들의연구성과들은1927년1월박승빈을중심으로조직

된계명구락부로이어지지만결국1934년중지되고만다.

1921년 설립된조선어연구회는국어국문의연구와정리, 사전편찬을목표로하

였으나이런사업들은의욕만으로진행시킬수있는일이아니었다. 1929년 10월

31일한글날에이극로를비롯한각계인사 108명은‘조선어사전편찬회’를조직하

고본격적인활동에나섰다. 이모임은단순히조선어사전을만드는데그치지않

고 민족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자 하였다. 사전편찬의 주도적 역할을

할국어학자들뿐아니라재계, 문화계인사들이모두망라된 108명의발기인들,

특히안재홍등의인물들은이후민족운동의구심점을이루게된다.

1936년 조선어사전편찬회는사전편찬작업일체를조선어학회로이관하여체계

적이고본격적인사전편찬에박차를가하게된다. 이 작업에는 1933년발표한한

글맞춤법통일안이자료정리의기본원칙으로채택되었다. 먼저 사전의기초를

이루는맞춤법과외래어표기법을통일시키기위하여 1940년 6월 25일외래어표

기법통일안을발표하여기준을세우고, 이 작업과동시에진행되었던어휘수집

과해설원고를이통일안에맞춰개고하면서드디어 1942년가을부터인쇄를위

한조판작업을시작하게된다. 그러나청천벽력과같은사건이생기고만다. 1942

년 10월 1일이른바‘조선어학회사건’이터지게된것이다. 사소한사건이빌미가

되어조선어학회는민족운동을위한비밀결사체로둔갑하여일제당국의조사를

받게된다. 조선어학회구성원들이모두수감되고모진고문을받게되었고이와

중에사전편찬작업은마무리단계에서중지되고만다. 결국일제의기만적인재

판과정에서이윤재(1943년)와 한징(1944년)이 사망하고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정태진등 5명은수감되고다른사람들은석방된다. 이런와중에 1945년

8월15일해방을맞이하게된다.

해방후우연히되찾게된사전원고를조선어학회구성원들이다시모여갈고다

듬어 1947년 10월 9일, 새롭게제정된한글날을기념하여《큰사전》제1권이발간

되기에이른다. 이후 한국전쟁중에도사전편찬작업은쉬지않고계속되었으나

1953년 이른바‘한글 파동’이라 불리는 독재 권력의 어이없는 지시로 또 한번의

고비를겪게된다. 그럼에도사전편찬자들은사재를털어가며사전집필에매진,

드디어1957년10월9일사전이완간됨으로써28년동안의오랜노력이결실을맺

게된다. 

고종31년(1894) 11월21일칙령제1호공문식제14조

法律勅令總以國文爲本漢文附譯或混用國漢文

고종32년(1895) 5월8일칙령제86호공문식제9조

法律命令은다國文으로本을삼 漢譯을 府며或國漢文을混用홈

조선어학회사건

일제가 1941년 공표한‘조선사상범

예방 구금령’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

들이 불법적으로 구금되었다. 이 과정

에서 조선어사전이 편찬되고 있음을

알아챈 일본 경찰에 의해 조선어학회

가 민족 운동을 하는 단체라는 억지

주장이 제기되고 급기야 사전 출간

작업에 참여했던 많은 학자들이 투옥

되었다. 1942년 10월 1일부터 1943년

4월 1일까지 모두 33명이 검거되었

고, 증인으로 붙잡혀간 사람도 48명

이나되었다.

한글 교육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민

족의식을 말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일본 당국은 검거 과정과 취조 과정

에서 혹독한 고문을 가하고 억지로

심문조서를 작성하여 재판을 열게 된

다. 이극로(李克魯), 이윤재(李允宰),

최현배(崔鉉培), 이희승(李熙昇), 정인

승(鄭寅承), 정태진(丁泰鎭), 김양수(金

良洙), 김도연(金度演), 이우식(李祐植),

이중화(李重華), 김법린(金法麟), 이인

(李仁), 한징(韓澄), 정열모(鄭烈模), 장

지영(張志暎), 장현식(張鉉植) 등 16명

은 기소 처분되었고, 12명은 기소 유

예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윤재가

1943년 12월 8일에, 한징이 이듬해 2

월22일에 옥중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엉터리 재판을 통해 유죄가 선고된

이들에게는“고유 언어는 민족의식을

양성하는 것이므로 조선어학회의 사

전 편찬은 조선민족정신을 유지하는

민족운동의 형태이다.”라는 판결문이

내려졌다.

조선어학회

1921년 12월 3일 국어 운동의 선구자

주시경(周時經)의 문하생 임경재(任暻

宰), 최두선(崔斗善), 이규방(李奎昉),

권덕규(權悳奎), 장지영(張志暎), 신명

균(申明均) 등 10여 명이 휘문의숙(徽

文義塾)에서 <조선어연구회>를 창립하

였다. 1931년 1월에는 이름을 <조선어

학회>로 고쳤고, 1949년 9월 한글학

회로 개칭하여 민간 연구기관으로 오

늘날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학회에서 1933년 확정 발표한‘한글

맞춤법통일안’은 1988년 전면적으로

수정 개편하여‘한글맞춤법’이 되었

는데, 오늘날까지 우리말글 표기의 기

본이되고있다.

조선총독부주관으로편찬된

「조선어사전」(1938) 

수난당한학자들의단쳬사진 (1946년)

우리말을 갈고 닦다가 조선어학회사건

으로 1942년 10월 1일 일제에 의해 검

거되고 옥고를 겪은 분들의 단체사진으

로광복직후에찍은것이다.



1.우리말글의빛을찾아서

「큰사전」(1957) 조선어학회, 을유문화사

《큰사전》편찬

1957년 을유문화사에서 간행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국어사전이다. 1929년 조선

어사전편찬회가 창립되어 편찬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완료하지 못하고, 1936년 조선어학회가

이를 인수하여 1939년 출판 허가를 받았다. 1941년 대동인쇄소에 원고를 넘겨 일부 조판하

였으나,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사전 편찬 관계자들이 투옥되어 중단되었다가 8·15광

복 후 다시 착수, 1957년 완간되었다. 수록 어휘는 16만 4,125개이고, 그 범위는 현재의 표준

어로 쓰이고 있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관용어, 각종 전문어, 이두, 옛말, 사투리 등을 포

괄하는 명실상부한‘큰사전’이다.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한글맞춤법통일안’을

1946년 개정한 지침에 따라 어휘 해설이 이루어졌고, 외래어 표기는 1940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외래어표기통일안’에 준하여 진행되었다. 이후 편찬된 수많은 국어사전의 기본 체제

와방향을제시한소중한자산이다.

한글파동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은 조선어학회가 1933년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일

부 개정하여 표준 규범으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1949년 10월 9일 대통령 이승만은 담화를

통해 이것이 옛것에 비해 쓰기 불편하다며 바꾸자는 의견을 냈다. 이승만에게 익숙한 개화기

한글표기는우리말글의과학적구성원리를반영하지못했던소리나는대로표기하는방식

이었는데, 학계의 정밀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1953년 4월 27일 급기야 국무총리 훈령 제8호

로〈정부의문서와교과서등에현행철자법을폐지하고구식기음법(記音法)을 사용〉안이공

포된다. 

정치 권력의 어이없는 독단에 대해 전국 문화 단체 총연합회, 한글 학회, 대한 교육 연합회

등 여러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였고 정부는 학술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7월 7일 문교

부령 제31호를 내려 국어심의위원회를 만들게 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계속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쓰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절충안을 내놓아 다시 심의

하도록 했지만, 오히려 제3안으로 풀어쓰기가 채택되었다. 이후 1954년 3월 29일 이승만은

특별 담화를 통해“3개월 이내에 현행 맞춤법을 버리고, 구 한국 말엽의 성경 맞춤법에 돌아

가라”고 강요하고 이선근을 새로 문교부 장관에 임명해《한글 간소화안》을 비밀리에 만들어

6월 26일 발표하고 공적인 심의나 수정을 거치지 않고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에

이른다. 결국 학술적근거도없고대중적호응도얻지못했던이안은이승만대통령이 1955

년 9월 19일“민중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자유에 부치고자 한다”고 발표함으로써 폐기되

고 만다. 최고 권력자에 의해 저질러진 어이없는 이 사건은 한글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술적

인연구와안정적인어문정책수립의필요성을깨닫게하는계기가되었다.

2.모두함께다같이

(해방- 2008년현재)

1)국어의표준화-어문규범제정

2)국어순화운동과한글의제자리찾기

3)국어정책기관의육성

4)한국어세계화의기반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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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어의표준화-어문규범제정

한글맞춤법

맞춤법이란 한 가지 사물이나 개념을 표음문자인 한글로 표기할 때 여러 가지로

표기할수있어의사소통의혼란이생겨날수있으므로이를한가지표기로통일

하기위한학술적근거와방법을말한다. 한글 맞춤법이공식적으로제정된것은

1933년 10월 조선어학회가공표한 것이다. 이 규정은 한글학자 주시경의생각을

이어받아뜻을밝혀음운을구별하여적는방식으로써한글의제자원리와음성학

적근거를충실히반영한과학적방법으로몇가지원칙이바뀌기는했으나근본

정신은지금까지이어져오고있다.

1933년에제정된맞춤법의대폭적인개정작업이개시된것은 1970년이다. 1970

년에국어심의회에서한글맞춤법개정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고, 국어조사

연구위원회를별도로구성, 개정작업업무를위촉한이래, 1972년의국어조사연

구위원회에서는개정한글맞춤법안작성, 수정, 심의등을민관학술단체와수많

은연구자들의자문과연구를반영한18년에걸친노력을바탕으로1988년 1월 19

일문교부고시제88-1호로확정하게된다. 이것이우리가현재사용하고있는맞

춤법이다. 이맞춤법규정역시그기본정신은 1933년도에제정된맞춤법안과같

은것이며, 새롭게변화된시대적요구를반영하여무리하게형태주의원칙을적

용하려한부분을바로잡는등불필요한규정을과감히폐지하였으며, 규정은있

으나실제언어생활에서잘지켜지지않는원칙들을정밀하게점검하여조문을현

실에 맞게 고쳤고, 띄어쓰기 규정을 보강하여 실제 언어생활에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수있게하였다.

표준어규정

말은언어공동체의문화전통과삶의방식에따라매우다양한형태를지닌다. 우

리나라의경우에도각지역마다고유의전통과생활방식이있어다양한지역어가

발전할수있었다. 그러나근대국가는국가단위의정책과교육을바탕으로성립

되며국민교육역시공통어를기반으로할수밖에없다. 따라서각지역의사투리

에 담긴 고유의 정서와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표준이 되는 표현과 표기를 확정할

필요가생겨났다. 

이에대한고민이처음시작된것은 1935년이다. 1933년에정한‘한글맞춤법통

일안’총론2항에명시된“표준말은대체로현재중류사회에서쓰는서울말로한

다.”는원칙에따라조선어학회에의하여표준어사정이이루어졌다. 이를바탕으

로조선어사전의편찬이시작되었다. 

해방후에는 1970년정부주도로표준말재사정작업이추진되었다. 표준어재사

정을위촉받은국어조사연구위원회는서울, 경기출신으로표준말을쓰는사람들

과지방사람들이고루섞인표준말사정위원회를조직하여체계적이고광범위한

표준어사정을하여 1988년 1월 19일의문교부고시제88-2호로확정공포된것

이현행표준어규정이다. 이에 따르면표준말은“현재교양있는사람들이두루

쓰는서울말”로하고, 표준말의발음을실제언어생활에서사용하고있는것으로

현실화하였으며, 언중의언어활용실태를반영하여복수표준어를허용하여불필

요한규제를최소화하였다. 또 각 표준어의표준발음을확정하여한국인뿐아니

라외국인들이우리말을배울때기준으로삼을수있도록한것을특징으로한다.

외래어표기법

외국과의문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말은 새롭게 들어온 외래어를 받아들여

새로운사상과문물에대한이해를도울수있도록변화해왔다. 이과정에서외래

어표기를통일시켜불필요한오해를피할수있도록하기위해외래어표기법을

제정하게되었다. 이규정이처음으로만들어진것은역시1933년‘한글맞춤법통

현재우리나라에서정하고있는어문규범은‘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

어표기법’, ‘로마자표기법’등네가지이다.

12 13모두함께다같이 (해방 - 2008년현재)

2.모두함께다같이(해방-2008년현재)

「초등만화맞춤법」국어문화원, 재능아카데미

독도의외래어표기



일안’에서였다. 여기에서는이통일안의한규정으로서‘외래어표기에새문자나

부호를쓰지아니할것’과‘표음주의’를명시하였다. 한편, 조선어학회는 1940년

사전편찬작업의기준을마련하기위해외래어표기통일안을정하였다. 해방후

1948년에 국가기관에서최초로공식화시킨문교부의‘외래어표기법’이제정되

었다. 이표기법은음성기호를소리로바꿔적는전사법(轉寫法) 원칙을채택했다.

1958년 국어심의회에서는‘로마자 한글화 표기법’을 공포하였는데, 이 표기법이

현재외래어표기법의모범이되고있다. 그 뒤이규정의문제점및미비점을수

정, 보완하고언론계및학계의외래어표기법안도수용하기위한범국가적인외

래어표기법체계를만들고자다각도로노력한결과1986년문교부고시제85-11

호에의해확정된현행외래어표기법이확정되었다. 이표기법의특징은기존외

래어 표기법을 근간으로 하여 어원을 이루는 언어의 발음을 최대한 그대로 옮길

수있도록하였으며, 학계 및언론계의외래어표기법안을가능한한수용하였다

는것이다. 

14 15

2.모두함께다같이(해방-2008년현재)

로마자표기법

외국과의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민간 분야에서 우리의 고유명사를 외국의 문자로

표기하여소개해야할일이점점많아졌다. 이때하나의대상을저마다다른표기

로소개한다면엄청난혼란과오해를불러올수도있기때문에이를통일시킬필

요가있다.  

우리의 문화나 전통을 외국에 소개할 때 필요한 합리적인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모색은19세기초반부터외국인들에의해이루어졌다. 1832년에이미일본정부의

고문으로 있던 독일인 의사 지볼트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최초로 고안했고,

1920년대에이르기까지약27개의안이발표되었다. 

1980년대초반까지도공문서나한글의로마자화에는지난 1959년공포된문교부

안을따르면서도외국인상대의신문·잡지등에서의표기는주로 1939년고안된

매큔-라이샤워체계를따름으로써일원적이지못한실정이었다. 1978년부터폭넓

은연구와자문, 여론수렴을거쳐 1984년 문교부의‘국어의로마자표기법’이고

시되었는데 이는 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매큔-라이샤워 체계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그러나이는한국인에게지나치게어려워정착되지못하였다. 이후 2000

년에인터넷시대에맞지않는반달표(̆ )와어깻점(’)을없애고한국인과외국인

모두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개정한 문화관광부안이 고시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역대주요외래어표기비교

외래어표기법 1940<외래어표기법
통일안> - 조선어학회

1948<들온말적는법>
- 문교부

1958<로마자한글화
표기법> - 국어심의회

1986<외래어표기법>
- 문교부고시
제85-11호: 현행예

handbag

alkali

film

stove

bonus

핸드배그

알칼리

필름

스토브

보너스

핸드백

알깔리

필름

스또우

뽀우너스

핸드배그

알칼리

필름

스토우브

보우너스

핸드백

알칼리

필름

스토브

보너스

역대주요로마자표기비교

로마자표기법 1939<매큔-라이샤워
체계(McCune

-Reischauer 
System)>

1948<한글을로마자
로적는법>
- 문교부

1959<한글의로마자
표기법>
- 문교부

1984<로마자표기법>
- 문교부

2000.7
<로마자표기법>
- 문화관광부

예

부산

청주

제주

신라

독립문

Pusan

Ch’ongju

Cheju

Shilla

Tongnimmun

Pusan

Chhongju

Cheju

Sinla

Toknipmun

Busan

Cheongju

Jeju

Sinla

Doglibmun

Pusan

Ch’ongju

Cheju

Shilla

Tongnimmun

Busan

Cheongju

Jeju

Silla

Dongnimmu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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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표기법으로표기한교통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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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로마자표기법

매큔 - 라이샤워체계 (McCune-Reischauer System) : 

1939년 미국인 G.M. 매큔과 E.O. 라이샤워가 고안한 표기 체계로서 한글의 자모를 알

파벳으로 옮겨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ㅓ’를 o로, ‘ㅡ’

를 u로 표시하였으며, 위치에 따라다르게발음되는것은각기그발음상의음가에따

라 적도록 되어 있다 (예 : ㄱ → k, g, ng, ㄹ → r, l, n 등). 또한 유기음(有氣音)에 어

깻점(예 : p’=ㅍ, t’=ㅌ)을 썼으며, 단어 내부의 보조 구분을 위하여 붙임표(예 :

Toksu-gung 덕수궁, Haein-sa 해인사 등)를 사용하였고,‘애’와‘아에’가 혼동될

경우전자를 ae로 후자를 ae로 표시하여구별하게하였다.

문교부안 : 

1984년 고시, 시행된 로마자 표기법이다. 1959년에 제정된 표기법이 1음운 1기호의 원

칙이었던 데 대하여 표음주의(表音主義)를 택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에 따라서

독립문은 Doglibmun 대신 Tongnimmun으로 표기된다. 또 파열음, 파찰음 및 모음

‘ㅓ’와‘ㅡ’를 외국인의 실제 발음에 가깝게 조정하였다. 즉, ‘ㄱ, ㄷ, ㅂ, ㅈ’은 k, t, p,

ch로 표기하되 유성음 사이에서만 g, d, b, j로 표기하고, ‘ㅋ, ㅌ, ㅍ, ㅊ’은 어깻점(’)

을 사용, k’, t’, p’, ch’로 표기하며, 모음‘ㅓ’와‘ㅡ’는 반달표(̆ )를 사용하여 o, u로

표기한다. 그 밖에 인명은 김정호(Kim Chong-ho)와 같이 표기하고, 도·시·군·

구·읍·면·리·동 등의 행정구역은 -do, -shi, -gun, -gu, up, -myon, - ri, -

dong으로 표기한다. 또 서울(Seoul)과 같이 오랫동안 써온 관용 표기는 그대로 인정

하였고, 인쇄 시 어깻점(’)이나 반달표(̆ )를 표기하기어려운경우는생략할수있도록

하였다.

문화관광부안 : 

2000년 7월 고시되어 지금 쓰이고 있는 로마자 표기법이다. 이전 표기법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인터넷과 정보화의 시대에 맞지 않는 반달표와 어깻점을 없앤 점이다.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고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기

본 원칙이다. 자음에서 파열음‘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ｇ, ｄ, ｂ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ｋ, ｔ, p로 적는다. 동화작용, 구개음화 등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

화의결과에따라적으며, 발음상 혼동의우려가있을때에는음절사이에붙임표(-)를

쓸 수 있도록 하였다.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고,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

로 띄어 쓰며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

을허용한다. 

˘

˘

˘

˘ ˘

˘

˘ ˘

..

1945년 해방이된직후미군정청은‘일반명령제4호’를반포하여초중등교육을

담당할학교의재개교를명령한다. 이를통해해방과거의동시에우리민족의말

글을바탕으로한학교교육이시작되었다. 이법령은같은해9월29일‘법령제6

호’로 개정되었는데, 학교의 교육자료를일컫는‘교훈(敎訓)’, 곧 교재의언어에

대해‘조선학교에서의교훈용어는조선어로함’이라고분명히함으로써우리말

글이학교교육의기본이되어야함을분명히하였다. 1946년 5월에는‘공민학교

설치요령’이제정되어문맹을없애기위한학교교육의목적과체제가세워졌고

1949년12월31일교육법이공포되어국가가국가구성원들의기초교육을책임질

것을명문화하게된다. 이 과정에서한글이공식언어로채택되고일본어잔재를

청산하기위한다각도의노력이이루어지게된다.

우리말도로찾기운동

우리말도로찾기운동은나라의독립을회복하게된즈음에일본말을국어로삼아

야했던과거의비운에서벗어나, 빼앗겼던우리말을다시찾아국어의자리로회

복시킴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일본말을 몰아내고 우리말을 살려 쓰자는 움직임을

총괄하여가리킨다. 해방후의우리말도로찾기는일제에빼앗겼던우리말을외형

적으로우리의국어로도로찾아놓음은물론이고, 그외형에어울리도록어휘및

표현에깊숙이침투한일본어잔재를털어버리려는노력을함께기울이는것을특

징으로삼고있다. 1947년 1월문교부에설치된국어정화위원회는그해 1월 27일

제 1차위원회를열어문교부편수국이초안한‘조, 일어대조표(朝, 日語對照表)’

의작성방침을심의, 결정하는일을그첫단계로하여〈우리말도로찾기〉모음집

작성작업에착수한다. 

미군정청문교부에서주관한우리말도로찾기사업의1차완성은1948년1월12일

국어정화위원회총회에부쳐져통과됨으로써확정시행되었다. 〈우리말도로찾기〉

모음집의1차완성은862표제어로구성된단행본을만들어일반국민에게널리알

려사용하도록했다. 그리고〈우리말도로찾기〉모음집 2차완성은 1차완성때보

다 82표제어가많은 943표제어로구성된단행본으로 1948년 6월 2일 반포시행

2)국어순화운동과한글의제자리찾기

편수국이제시한
조-일어대조표작성방침초안

1. 조선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어를 쓰고 있는 것은 일본어를 버리

고조선어를쓴다.

2. 조선어가 없기때문에 일본어를 쓰

고 있는 것은 조선의 고어에서라도

찾아내어 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

여쓴다.

3. 고어에서도찾아낼수없는경우에

는 일본어 이외의 언어에서 유사한

것을 취해 신어를 만들어 그 의미를

정해쓴다.

4. 한자로부터된일본식한자어를버

리고조선고래의한자어를쓴다.

모두함께다같이 (해방 - 2008년현재)

기차역지명의로마자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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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와함께아름답고소중한우리말을가꾸기위한각계각층각분야에서다양한

노력이진행되었다. 각급 학교의교과서편수행정에서각교과에쓰이는용어에

대해일본식용어를고쳐서적용하는노력을기울임으로써후속세대가올바른우

리말글을배울수있도록하였다. 미군정청주도로1945년 12월20일에는철도용

어통일연구회를결성하여모든철도용어를한글과제대로된한문표현으로바꾸

는작업을했다. 비록여전히일본식용어가많이남아있기는하지만사회전문분

야에서도우리말을바로찾기위한작업이시작된것이다. 철도분야뿐아니라우

편전신분야에서도한글을되찾기위해한글타자통신원을양성하여1946년 1월

1일부터는한글로전보를주고받을수있게되었다. 또한민간부문에서도이은상

을비롯한저명인사들이각급학교의교가및졸업노래가일본어일색인것을바

로잡기위해전국학교의교가를새로짓는일에솔선하여나서기도하였다. 

1.일본말을표제어로먼저적고, 그말대신으로쓸만한우리말을대조시켜적음.

2.일본말은‘가나’의오십음차례로배열함.

3.일본말대신쓸우리말은순전한우리말을주장으로하되, 한자말이라도전부터썼거나, 또는

우리말과같이아주익어져서일반이다알고쓰는것은쓰기로함. 그렇지만일본식으로된

한자말은어떤것이든지다버리기로결정. 

4.일본말표제어가여러가지뜻으로쓰이게되는것은(1)(2)(3)의번호로벌여적음.

5.일본말표제어에우리말이여럿있을때에는그가운데표준되는말을굵은글씨로먼저적고, 

그나머지는작은글씨로적어경우에따라마음대로쓰도록함.

6.일본말표제어에우리말이여러가지로있되, 어느것이낫고어느것이못하다는가름이없이

경우에따라가려쓸수있는것은같은굵기로차례에매이지않고벌여적음.

우리말도로찾기

11948년 6월 2일 미 군정청 문교부에서 발행한‘우리말 도로찾기’는 46판의 단행본으로서,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에서 인쇄하였다. 일체의 외부 지원없이 교학도서 스스로광복 기념으

로 60만 부를 만들어 미 군정청 문교부에 무상으로 헌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의 구

성은 1948년 2월 15일자로 쓴 머리말 5쪽, 방침 1쪽, 일러두기 1쪽, 본문 36쪽으로 되어 있

다. 이〈우리말도로찾기〉는우리나라방방곡곡에보급되었고, 조선어학회의 순회강연및순

회 강습회의 좋은 교재가 되었으며 학교 및 사회 교육의 교재로서 국어 회복을 통한 민족 주

체성함양에기여하였다. 〈우리말도로찾기〉는다음과같은요령으로체계적으로정리되었다.

모두함께다같이 (해방 - 2008년현재)

한글을공식표기문자로

우리나라의일상문자생활에서우리의글자인한글만으로쓰려는‘한글전용운

동’은해방과함께자연스럽게민관전부문에걸쳐적극적인호응을얻고진행되

었다. 해방과함께조선어학회사건으로옥고를치렀던회원들이다시모여총회

를연조선어학회는새나라의새교과서엮기, 한글보급운동, 한글전용운동에

적극나서기로하였다. 1945년 10월 16일에는31명으로구성된한자폐지발기준비

위원회(위원장장지영)를결성하여강령과실행조건을정하고, 그뒤 11월 30일에

는 한자폐지실행회발기총회를 열어 군정청 학무국에 초등 학교 교과서에서 한자

를폐지하라는건의를하기로하였다.

해방후미군정청학무국은1945년 11월한국교육계및각계지도자들로학무당

국의자문기관인조선교육심의회를구성하여그아래10개분과위원회를두었다.

그중제9분과위원회는주로교과서관련문제를다루었는데, 최현배, 장지영, 조

진만, 조윤제, 피천득, 황신덕, J.C Welch 중위, 김성달등을위원으로하여우리

말교과서의편찬과보급을위해다양한시책을마련하였다. 그리하여일명교과

서분과위원회라고불린제9분과위원회에서는향후지표가될문자정책에대하여

협의한결과, 1945년 12월 8일각급학교의모든교과서는한글을전용하여가로

쓰기를한다는내용의건의안을작성, 학무당국에제출하였고, 미군정청학무국

은한글전용에관한사항을공표하였다. 

1946년 3월29일학무국이문교부로승격되었고, 1947년 6월 3일미군정청한국

인기관의명칭이남조선과도정부로바뀌게된다. 같은해6월28일남조선과도

정부는“1947년 7월 1일부터는남조선과도정부의공용어는조선어로함.”이란

내용이든행정명령제4호를공포하여대한민국의공식어가한국어임을공표하였다.

이와함께조선어학회는‘한글전용법’의제정을위하여‘한글전용법제정촉구

성명서’, ‘한글 전용법제정촉구건의서’등을냈고, 이를 바탕으로 1948년 9월

29일에는국회의원권태희외 138명이 연서한‘한글전용법안’이국회문교후생

위원회에제출되었다. 국회제 78차회의에서는조헌영의원의단서를첨가한수

정안이제안되고‘한글전용법’이가결되어한글전용이법률로명시되었다. 

마침내 1948년 10월 9일한글날에‘한글전용법’(법률제6호) 공포식을행하였다.

이후 정부에서는 1950년 5월 국무회의에서 한자 사용을 채택하여 1957년 12월

560돌 한글날경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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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한글전용적극촉진에관한건’을의결하기까지전반적으로한글

전용을촉진하는정책을펼쳐왔다. 특히 1993년부터시행되어지금까지지속되어

온한글전용정책은 1968년 10월 25일박정희대통령의‘한글전용촉진 7개사

항’지시에근거하여, 1970년1월1일부터실시되어온것을수정보완한정책이다.

교과서와국어정책

해방후4년동안교과서는기본적으로한글전용의성격을띠었다. 1951년 9월부

터 1965년 2월까지국민학교 4학년이상의국어과교과서에서는한자가병용되

었고,  1965년 3월부터 1970년 2월까지국민학교 4학년이상의국어과교과서에

서는 한글과 한자가 혼용되었다. 그러다가 1970년 3월 1일부터 1975년 2월까지

초중고국어과교과서는모두한글전용을기본으로한철저한한글전용정책을

펼쳤으나, 문화 전통의계승발전을위한바탕을마련하는데미흡하다는지적이

있어 1975년 3월부터는중고등학교의국어과교과서에서한자병용이다시채택

되었다. 또한 한글 전용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문교부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1972년 9월, 고등학교교육과정에서는 1974년 12월‘한문’을독립교과로편성시

켜한글전용으로인한문화유산의이해와계승을위한바탕이옅어지는것을보

완하고자하였다. 이와같이학교현장에서이루어진한자(한문)교육은문자정책

의 차원에서 많은 변동이 있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970년 3월 이후 줄곧

한글전용교육이지속되었다. 해방후우리나라의문자정책은대체로한글전용

을바탕으로한한자(한문) 교육병행이라규정할수있을것이다.

문맹퇴치를위한노력

문맹퇴치를근대적국가건설과자주적문화민족의근간을마련하는데필수적

인요소로인식되어개화기부터꾸준히교육의핵심과제로제시되어왔던문제이

다. 특히개화기의주요어문관련과제로제시되었던언문일치, 국문통일, 지식보

급등의근간을이루는것이일반국민의문해력에있다고보았던지식인들은사

재를털어가며각종교육기관을설립하여문맹퇴치와근대계몽의식보급에힘썼

다. 또한각종언론사나계몽단체(학회)를중심으로국문신문을발간하고각종강

연회 등을 열어 일반 국민들을 깨우치는 데 주력하였고 이들의 노력의 중심에는

언제나한글교육이있었다. 이와함께‘야학회’를조직하고이를위한교재를개

발하는경우도있었다. 그가운데하나가유길준이세운‘노동야학회’이다. 유길준

은‘노동야학독본(勞動夜學讀本)’을 국한문 혼용으로 저술하였는데, 계몽 자료의

성격을분명히드러내기위하여한자옆에한글로음이나뜻을달아놓아많은사

람들이쉽게내용을이해할수있도록하였다.

식민지시기의문맹퇴치및계몽운동은민족해방운동과연결되거나소극적민

족주의운동의연장선상에놓여다소복잡한양상을띤다. 이운동들은일제의어

문정책이일본어(당시의국어)보급과조선어억제를주된방향으로하였기때문에

매우은밀하게진행될수밖에없었다. 그렇기때문에1910년대의계몽운동은주로

일본어보급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던것으로보이며, 국문보급을통한계몽운동

은그다지많은활동이있었던것으로보이지않는다. 이후한동안일제강점기식

민지배자들의어문정책은일본어보급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으나대륙침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양한 대중 동원을 실시하였던 일제로서는

국민의 절대 다수를 이루는 조선인 문맹자나 여성을 동원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조선어의보급과교육을묵인하지않을수없는상황에처하게되었다. 식민지배

자들은자신들의정책변화가민족해방운동으로전이되지않고식민지배정책의

범위안에서이루어지게하기위하여총독부에서는월간으로《자력갱생휘보(自力

更生彙報)》를 발간하여 저들의 국가 시책을 홍보하는 도구로 한글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왜곡된한글교육과문맹퇴치운동을바로잡을수있는기회가찾아온해

방 공간에서 제기된 가장 시급한 어문 문제는 국어 회복과 문맹 퇴치였다. 특히

국어교과서「고등국어」(1954) 

국어교과서「초등국어」

국어교과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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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이후공교육에서우리말과글을접할기회가없었기때문에우리글해득력

이극도로저하되어있는상태에서전국민의7할정도가문맹자라는보고가있듯

이, 국어회복과문맹퇴치는지식보급뿐만아니라국가정체성확립과국민통합

을위해서도중요한문제가아닐수없었다. 이를위해이시기의지식인들은각종

한글맞춤법해설서를내놓았다. 그가운데대표적인것으로는김병제의《한글맞

춤법해설》(정음사, 1946), 장하일의《한글맞춤법교본》(고려문화사, 1946), 이희승

의《한글맞춤법통일안강의》(동성사, 1948) 등이다. 이러한교재는학생이나일반

인을대상으로한한글맞춤법교재의역할을하면서문자해득력을높이는데크

게기여하였다. 이런책자들뿐아니라지식보급과교양능력향상이라는기치아

래각종한글독본류가발행되었는데, 그 가운데대표적인것으로는정인승이지

은《한글독본》(정음사, 1946)이있다. 

정부수립후전국민을대상으로한한글보급은매우활발히이루어졌으나실질

적인 문해력 향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웠다. 학교 교육 시설의 부족과 전쟁으로

인한물자부족은문맹퇴치정책의필요성을더욱높게하였다. 이에따라문교부

에서는공교육이아닌사회교육기관(각종공민학교)및군대내의문맹퇴치를목

적으로한정책을집중적으로실시하였다. 이 때 문교부에서는이를위한교재를

발행하였는데, 《국문독본》(1954, 국문교육반용), 《성인독본》(1955, 성인교육반용),

《새 살림 그림 독본》(1956, 성인교육용 보충교재) 등이 발간되었다. 이런 교재를

이용한군대내에서의문맹퇴치운동이가장활발하게전개되었다. 군에서의문

맹퇴치는단순한국문보급의차원을넘어, 일정한수준이상의능동적인문제해

결능력을갖춘군인을양성하는것을목표로삼았다. 예를들어《성인교육용공

민독본일(군용)》(1954), 《성인교육용공민독본이(군용)》(1954), 《한글독본》(해병대

사령부, 1953) 등의교재개발도병행하여매우큰효과를볼수있었다. 1960년대

국가주도로실시된계몽정책은‘재건운동’이라는슬로건아래국가적차원에서

전략적으로이루어졌다. 재건운동에서의문맹자교육은‘문맹자완전해소’라는목

표아래진행되었다. 이는건국기의문교부, 국방부를중심으로한문맹퇴치정책

을통하여문맹률을상당히낮추었기때문에가능했다고할수있다. 이시기문맹

자의특징은남성에비해여성이훨씬많았다는점인데, 이를해소하기위해재건국

민운동에서는‘부녀회’와‘청년회’의활동을가장중요한과제로삼아실생활의필

요를중심으로한생활교육을통해문맹률을상당히낮추는성과를거두었다.  

조선어학회한자폐지발기준비위원회강령

1. 우리는삼천만동포하나하나가눈뜬봉사가없게하자.

1. 우리는우리말과우리글로새문화를건설하자.

1. 우리는우리말과우리글이세계문화를지도하는데까지이르게하자.

조선어학회한자폐지발기준비위원회실행조건

1. 초등 교육에서한자를뺄것

(다만, 중등 교육이상에서한자를가르치어동양고전연구의길을열게한다.)

1. 일상 생활문에한자를섞지아니할것

(다만, 취미에 따라서순한문을쓰는것은개인의자유에맡길것.)

1. 신문, 잡지는그어느면무슨기사임을물론하고한자를아니섞을것.

1. 동서고금의모든서적을속히한글로번역할것.

「국문독본」(1954)

국어교과서「글씨본」



3)국어정책기관의육성

국어연구소에서국립국어연구원으로

1984년 5월 10일에문교부산하학술원부설국어연구소가설립되었는데‘정부조

직법’의 개정(대통령령 제 12895호, 1990. 1. 3)에 따라 소관 기관이 교육부에서

문화부로이관되었고, ‘국립국어연구원직제’(대통령령제13163호, 1990. 11. 14)

에의거, 1991년 1월 23일문화부소속기관인국립국어연구원으로확대, 개편되

었다. 이로써국어정책은정책수립및집행기능은문화부본부의어문과가, 정책

수립에관한기초조사, 연구등연구기능은국립국어연구원이담당하는이원체

제로수행되게되었다. 그후문화부의어문과는 1994년 5월 4일에어문출판국이

폐지됨에따라문화정책국어문과로소관이바뀌었고, 1997년3월20일에다시국

어정책과로명칭이변경되었다. 그동안어문과및국어정책과는우리말글에대한

종합계획의수립및추진, 우리말글의체계적정리보급, 우리말글의해외보급,

우리말글의정보화, 과학화에관한정책수립및추진, 국어심의회운영, 남북어

문규범관련업무및어문자료교류, 어문연구관련단체의육성및지원, 국립국

어연구원과의공조, 그리고문화관련자료의수집및정리와자료실운영등에관

한업무를수행해왔다.

국립국어연구원은국어의규범연구및보급, 국어의역사및체계화에관한연구,

국어정책의수립에관한기초연구, 국민의언어생활에관한조사및연구, 국어의

역사적변천에관한연구, 그리고국어연구자료의수집, 정리및보존, 보급등에

관한기능을담당해왔다. 

국립국어원설립

2004년 11월 11일 문화관광부의조직을개편하고‘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

제’를 개정함으로써(대통령령 제8588호, 2004년 11월 11일) ‘국립국어연구원’이

‘국립국어원’으로개편되었다. 그동안문화관광부국어정책과에서담당해오던국

어정책수립및집행기능의대부분이국립국어원으로이관되면서국립국어원은

국어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조사에서부터 실질적인 국가 단위 어문정책 수립 및

집행을총괄하는명실상부한국어최고기관으로자리매김되었다. 비유하자면한

글을창제하는데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였던집현적학사들이단순히한글에대

한연구만을담당하는데그치지않고한글을널리보급할수있는서책을발간하

고이를실제정책에널리활용할수있도록각급기관에서활동했던것을현대적

으로계승발전시킨것이국립국어원의설립이라평가할수있을것이다. 이에국

립국어원은새로운위상에걸맞은역할을수행하기위하여‘어문규범연구부’를언

어정책을총괄하는‘국어연구기획부’로, 국민의올바른국어생활을위한적극적

인서비스제공을위해‘어문실태연구부’를‘국어생활부’로, 국어소통범위의확

산을위해‘어문자료연구부’를‘국어진흥교육부’로, 국어에관한정책사업의관리

와홍보강화및관리기능확대를위해‘서무과’를‘행정지원과’등으로각부, 과

의조직을개편, 확충함으로써명실상부한국어정책기관및교육담당기관으로서

의역할을수행할수있는틀을갖추게되었다.

우리나라는세종조에는집현전(集賢殿)이, 개화기에는국문연구소가있어어문연

구를담당하였다. 정부수립후 1989년까지국어정책은문교부편수국(編修局)에서

교육기능과연계하여다루어왔으나 1990년정부조직개편으로신설된문화부로

이관되었다. 1990년 3월 6일에문화부의직제개정으로어문출판국어문과를신설

하여말과글에관한정책을문화정책의영역에포함하였는데이는국어정책이교

육의차원을넘어문화정책의일환으로지향점이바뀌었다는것을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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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함께다같이 (해방 - 2008년현재)

국립국어원설치관련법령

법률제8867호《정부조직법》중〈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관한법률

[(타)일부개정 2008.7.3 대통령령제20893호] 

제5장국립국어원

제36조 (직무)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연구활동을관장한다.

제37조 (원장) 

①국어원에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연구직공무원으로보한다.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

독한다.

제38조 (하부 조직)

국어원에 국어연구기획부ㆍ국어생활부 및 국어진흥교육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어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

다)에 두는정원의범위안에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제39조 (국어연구기획부) 

①국어연구기획부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연구직또는별정직공무원으로보한다.

② 국어연구기획부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국어발전기본계획에따른세부시행계획수립및집행

2. 언어와 문자에대한연구ㆍ표준화및보급

3. 국어순화및전문용어표준화에관한사항

4. 남북언어통일및동질화를위한사업추진및교류에관한사항

5. 신문 및방송언어의공공성향상에관한사항

6. 국어심의회의운영에관한사항

7. 국어정보화중장기계획에따른시행계획의수립ㆍ집행

8. 국어와 관련된문헌의수집ㆍ관리에관한사항

9. 연구ㆍ집행분야로서그밖에다른부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제40조 (국어생활부)

①국어생활부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연구직또는별정직공무원으로보한다.

② 국어생활부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국어 사용실태의조사및연구

2. 국어사전의편찬ㆍ발간

3. 국어 관련각종정책통계자료생성및수집

4. 음성언어의실태연구

5. 국어의 시대적변천에대한연구

6. 국어의 지역적ㆍ계층적변이에대한연구

7. 사회 구성원간의사소통연구

8. 국어문화확산을위한홍보에관한사항

9. 국어 관련각종문헌의간행및배포

제41조 (국어진흥교육부)

①국어진흥교육부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연구직또는별정직공무원으로보한다.

② 국어진흥교육부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국어 능력검정시험에관한사항

2. 올바른 국어의보급및국어환경개선에관한사항

3. 국민의 언어생활상담에관한사항

4. 국어 의식고양에관한사항

5. 한국어 교육전문가의양성, 자격인증및교육에관한사항

6. 한국어 교육전문가양성을위한교재및교육과정등개발ㆍ보급ㆍ운영에관한사항

7. 한국어 교육능력검정시험시행에관한사항

8. 한국어 교육자료, 교재 및교육과정등개발ㆍ보급에관한사항

9. 국제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등을위한국내한국어교육전문가의양성및

교육에관한사항

10. 국제결혼이주여성및외국인근로자등의한국어교육교재및교육과정등

개발ㆍ보급ㆍ운영에관한사항

11. 언어 소외계층에대한지원

12. 국어의 국외교육진흥과국어교육전문가양성에관한사항

〈국어기본법〉간략해설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

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

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

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하여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8호로 제정 같은해 7월부터 시

행된 법률이다. 이 법의 시행과 동시

에〈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

되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고 규정하여〈국어 기본

법〉이 국가 단위의 국어 정책 수립

및 국어 규범 제정, 보급의 최상위 법

임을 분명히 하여 국어와 관련된 모

든 정책과 연구 지원, 교육의 기본 틀

을 정하고 보급하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법률을바탕으로 5년마다수

립되는‘국어발전기본계획’을 통해

다문화 시대, 디지털 매체 시대에 능

동적이고 창의적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는 국어능력 향상과 해외 국어 보

급 및 문화 전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사전 편찬 및 보급

뿐 아니라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 설

립과 교재 개발 등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과 인력 양성이 가능해짐으로써

경제 규모와 문화 수준에 어울리는

국어 문화 창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

었다. 특히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루

어지는 국어 교육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어 능력 향상에도 정

책 방향이 맞춰져야 함을 천명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한국언어문화연구

원의‘국어능력 인증시험’과 KBS 한

국어 연구회의‘한국어 시험’이 개발

시행됨으로써 실제 언어생활을 통해

자신의 국어 능력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할 수 있

게되었다.

「바른국어생활」
국립국어원편찬서적

한국어교재전람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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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의편제

우리말사전편찬

한나라의문화전통과국민들의교육수준을높이는데잘만들어진사전이하는

역할은매우중요하다. 특히 우리민족처럼한글이라는독창적인문자표기체계

를 가지고 있는 문화 민족에게 사전은 단순히 어휘집이 아니라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확인하고우리말을세계적인언어로발전시켜나갈수있는소중한자기

기록으로서의의미도함께지닌다. 이와같은사전의중요성을일찌감치인식했던

선각자들에의해시도되었던《조선어사전》이후국어사전편찬의필요성을인식했

던선각자들의노력과사전편찬을일제강점기독립을위한문화운동의한방편

으로생각했던국어학자들의노력은1957년우리나라사전의규범적역할을하는

《큰사전》(1957)을 편찬하게 되었다. 《큰사전》이후 남한에서의 사전 편찬 작업은

1961년이희승편의 <국어대사전>이발간되어상업적으로큰성공을거둔이후그

어휘의수가큰폭으로늘어난대사전들이90년대에이르기까지주로민간단체나

개인에의해출간되어왔다. 그동안의사전출판을개괄하면아래와같다.

「말모이」

최남선(崔南善)·박은식(朴殷植) 등이전통문화를선양할목적으로설립한광문회

(光文會)에서 주시경(周時經), 김두봉(金枓奉), 권덕규(權悳奎), 이규영(李奎榮) 등

초기 국어 연구자들과 민족주의적 지식인들이 우리말의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했

던작업의결과물을가리킨다. 1911년부터편찬작업이시작되어원고집필은거의

마무리되었으나국권상실이후활발하게전개된민족해방운동의와중에편찬자

들이사망하거나망명하는등지속적으로진행되기어려워출판을미루다가 1927

년완성원고를계명구락부(啓明俱樂部)에넘겨주었고, 다시조선어학연구회로넘

어가《조선어사전》의근간을이루었다.

《말모이》는용언의어미와체언의조사를포함하는이른바‘토’를독립된품사로

설정하였기때문에용언의표제어는체언의표제어처럼그어간만을제시하고있

국립국어원전경

국립국어원편찬서적

기구 : 3부 1과 6팀

인원 (2008. 4. 1  단위 : 명)

원장

국어연구기획부 국어진흥교육부국어생활부

행
정
지
원
과

국
어
연
구
기
획
팀

국
어
정
보
화
팀

국
어
실
태
연
구
팀

국
어
문
화
홍
보
팀

국
어
진
흥
교
육
팀

한
국
어
진
흥
팀

구분
정원 현원

학예직및별정직 일반직 기능직 계

인원 27 25

정원 현원

13 13

정원 현원

8 8

정원 현원

48 46

「표준조선말사전」(1948) 
이윤재지음, 김병제엮음, 아문각

조선어학회지은「조선말큰사전」(1947년)

조선어학회, 을유문화사

1929년「조선어사저편찬회」를 조직하여 사

전 편찬 사업을 착수한 이후, 조선어학회사

건을거쳐광복후에발간한첫번째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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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원고형태로전해지는《말모이》에는고유어및외래어, 전문용어등이표

제어로올라있는데어원을밝히지않는등실용적인성격의어휘집에가까운형

태였음을알수있다.

현전하는원고는첫부분일부에해당하는‘가∼걀죽’까지만남아있는데, 표지는

《ㅁㅏㄹㅁㅗㅣ》형태의가로풀어쓰기로되어있다. 사전의체제는알기, 본문, 찾

기, 자획찾기의 4개부분으로되어있는데, 그중‘알기’에는 6개항목으로구성

된범례와어법용어및전문용어의약호가들어있어현대화된사전의편제와흡

사하게되어있다. 

「조선어사전」(1938) 문세영. 조선어사전간행회(경성).

1938년 7월 10일 조선어 사전 간행회에서펴낸 근대적체제의국어사전이다. 총

1634쪽으로구성된이사전은배재고보교원이었고조선어사전편찬회의발기인

의한사람이었던문세영이 1920년에나온총독부의《조선어사전》을대본으로삼

고편찬한것으로“편찬의체계부터교정에이르기까지”국어학자이윤재의지도

를받았다고한다. 최초의인쇄출판국어사전이라는사료적의의와함께실제국

어생활에서도널리사용되었던데서그가치를인정받을수있을것이다.

「큰사전」(1957) 한글학회. 을유문화사.

1938년 7월 10일 조선어 사전 간행회에서펴낸 근대적체제의국어사전이다. 총

1634쪽으로구성된이사전은배재고보교원이었고조선어사전편찬회의발기인

의한사람이었던문세영이 1920년에나온총독부의《조선어사전》을대본으로삼

고편찬한것으로“편찬의체계부터교정에이르기까지”국어학자이윤재의지도

를받았다고한다. 최초의인쇄출판국어사전이라는사료적의의와함께실제국

어생활에서도널리사용되었던데서그가치를인정받을수있을것이다. 

「국어대사전」( (1961) 이희승. 민중서관.

출판사와개인연구자가편찬한최초의상업국어사전으로유래를찾아볼수없을

정도의성공을거둔사전이다. 3,330쪽에23만어가넘는표제어로구성된이사전

은 1982년에 42만의 표제어로 확장될 때까지 무려 32쇄를 발행해 상업적으로도

큰성공을거두었을뿐만아니라국민의언어생활에큰영향을끼친다.

「새우리말큰사전」(1974) 신기철, 신용철. 삼성출판사.

1974년약 15년의편찬기간을거쳐3856쪽에31만여올림말을수록한이사전은

어휘의수록범위를‘발간사’에서다음과같이밝히고있다.

“이 사전에서는 현대어는 말할 것도 없고 고어, 방언, 고사어, 외래어, 시사용어,

속어, 유행어, 은어등을총망라하고있을뿐만아니라, 일반사회생활에직접간

접으로관계있는사회제반사항이나역사적사건, 그리고인물이나학명등제사

백과(諸事百科)에 이르기까지풍부한내용을체계있게정리하여 ...... 명실상부하

게백과사전적인큰사전으로서의면모를갖추고있다.”

이처럼백과사전을겸한국어사전이라는독특한성격의이사전은어휘의뜻을풀

어놓는데그치지않고실생활과국어사전을긴밀하게연결시킨점에서그가치

를평가할수있다.

「국어대사전」(1991) 김민수. 금성출판사.

1991년 9월3529쪽에3단가로짜기로나온이사전은대사전규모로는1982년증

보편찬된《국어대사전》이후 10여년만에나온것이다. 새롭게개정된표준어규

정(1988), 외래어 표기법(1986), 표준어 모음(1990)등을 제대로 반영하여 새로운

규범을학습하고확인할수있는사전의역할을수행하면서동시에어문규범의보

급에도적지않은도움을주었던사전으로주목할만하다.

「조선어사전」(1938) 
문세영. 조선어사전간행회 (경성)

「큰사전」(1957) 
한글학회. 을유문화사.

「국어대사전」(1961)이희승. 민중서관.

「새우리말큰사전」(1974) 
신기철, 신용철. 삼성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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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큰사전」

한글학회에서어문각을통해1992년에완간한전4권의사전. 《큰사전》이나온지

10년이되던 1967년정부보조금을받아본격적인한국어연구단체인한글학회가

중심이되어사전편찬작업이시작되었다. 처음계획은 30만어이상의표제어를

목표로10년안에완간하는것을목표로하였으나정부보조가원활하게이루어지

지않아 1979년다시사전편찬작업을시작하게되었다. 《큰사전》의전통을이어

받아표준규범에맞는표제어로한정하지않고비규범적인어휘들까지총망라하

여종합적인언어현실을반영하는것을목적으로삼고진행하였다. 우선 시대적

으로현대어와고어(일반어휘및시대상을반영하는문화용어를포함) 뿐 아니라

이두도 수록하여 일반인 뿐 아니라 전문 연구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하였다. 특히 고어는 별도의 제4권으로 발간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이용하기

편하게구성한점이돋보인다. 이와함께고유한우리말을찾아내어사전에올리

는데더욱힘을기울였으며사라져가는남북의방언들도두루찾아수록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전으로서의 역할도 훌륭하게 수행할

수있게하였다. 특히 어휘를수집하는데문예작품을적극활용함으로써우리말

의아름다움을충분히보여줄수있게한것은사전편찬의새로운장을열었다는

평가를받기에충분하다. 

「표준국어대사전」(1999) 국립국어원, 두산동아

이사전은표제어, 뜻풀이, 용례등모든부문에서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

어표기법등어문규범을정확히적용하여, 일반원칙만을정하고있는현행어문

규범을구체화함으로써국민언어생활의표준을제공하는데에편찬의목적을둔

다고하였다. 또한 북한의언어도폭넓게수용하여우리민족의언어적동질성을

회복·유지하는기반을마련하고, 방언과옛말을균형있게실어5천년문화민족

의자긍심을고취하려는목적도있다. 50만항목의표제어를싣는다는목표를가

지고처음 10개년계획으로 1992년에시작되었으나, 그뒤 8개년계획으로추진

하여 1999년말에 3권으로사전을완간하였다. 북한어를수용하여공식적인민족

어의범위를확정하였고학계의연구성과와민간의언어생활실상에대한체계

적이고정밀한학술조사를바탕으로편찬된사전으로명실상부한국가공식사전

의위용을갖추고있다. 

「표준국어대사전」(1999) 
국립국어원. 두산동아.

「표준국어대사전」(1999) 펼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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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어세계화의기반마련

21세기세종계획

정보화시대를맞이하여우리나라의선진정보문화를자주적으로창조하고, 올바

른 언어생활과 정보와 지식을 창조하는 사회를 구현하며,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반적인언어의정보화처리기술을발전시켜우리말과우리글을바탕으

로하는정보사회를건설하기위해‘21세기세종계획’이라는이름으로국어정보화

사업을추진하고있다. 

‘21세기세종계획’은각종언어자료를컴퓨터가인식할수있는형태로구축하여

우리말과 글만으로도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구축하는사업으로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에걸쳐약 161억의

예산으로추진해온중장기계획이다.

된다. 그 결과자동번역, 음성인식, 문서요약, 정보검색등의언어정보처리기

술수준을향상시키고응용프로그램의완성도를높여우리말과글만알아도외국

어로된인터넷과각종문자정보를쉽게활용할수있게되었다. 그리고무분멸하

게 수입되어 통용되는 외국 정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변환하고각종첨단언어처리시스템을우리말로도이용가능케하여문화

적종속을예방하며, 외국기업의국내언어처리시장잠식에따른기술적종속을

방지할수있는기반을마련할수있게되었다. 나아가우리말정보처리기술에대

한세계적비교우위를확보하는것등이‘21세기세종계획’의성과를바탕으로나

아가야할방향이라할것이다.

‘21세기세종계획’은크게①국어정보화기반구축사업, ②국어정보화여건조성

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국어정보화기반구축사업’은국어기초자료구축, 전

자사전개발등국어정보처리에기초가되는자료를구축하는사업이고, ‘국어정

보화여건조성사업’은국어정보화인력양성, 비표준문자등록지원등열악하

고일천한국어정보화의저변을육성하기위한사업이다. 

‘21세기세종계획’의결과물들은일차적으로자연어를처리하는언어공학에활용

‘21세기세종계획’추진단계

1단계 (1998-2000) :

국어정보처리기초기술확보(국어정보화발전단계)

2단계 (2001-2003) : 

기초기술의상호연계를통한결과물실용화(국어정보화성숙단계)

3단계 (2004-2007) : 

결과물의체계적보급(국어정보화고도화단계)

웹사전의의의

사전 업계의 관심이 수요가 많은 영어, 일어, 중국어 사전 편찬

에만 몰려 있어 한국어 학습의 실질적 바탕을 이루는 다양한 외

국어-한국어 사전의 개발과 편찬, 보급이 요청된다. 사전의 생

명인현장성을확보하는데는책자형보다웹사전이유리하기때

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문

화권과의 한국어 교류를 위해서는 책자형 사전도 긴요하다. 따

라서 웹사전을 개발하여 책자형 사전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기

발간된 책자형 사전의 미비점을 웹사전을 통해 보완하고 일정

주기마다 책자형 사전의 재판 발행 역시 병행해야 한다. 국립국

어원에서는 영어, 일어, 중국어 뿐 아니라 프랑스어나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그리스어 등 서유럽어권 한

국어사전의재발간, 러시아어, 폴란드어, 체코어, 루마니아어 등

과 같은 동유럽어권 한국어 사전 편찬, 베트남어, 인도어, 말레

이어 등 아시아 언어권 한국어 사전 편찬, 아랍어, 스와힐리어

한국어 사전과 같은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사전 편찬 및 보급

이 한국어 교육과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발간된 언어

권 한국어 사전은 연구용이 아닌 학습용을 목표로 1차 편찬이

이루어져야한다. 한국어사전을통해자연스럽게한국어를배울

수있도록교재로서의기능을함께수행할수있는사전편찬연

구도각급학술연구단체와긴밀히협의하여진행하고있다.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전자사전에서
‘국어’를검색한화면

21세기세종계획최종성과발표회
(2007.12) 국립중앙박물관

21세기세종계획최종성과물안내서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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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발전기본계획 (2007-2011)

그동안우리나라의언어정책은담당기관이일원화되지않아국어에대한학술연

구및연구지원업무와국어교육관련업무, 국어문화진흥업무등이여러국가

기관에분리되어있었다. 국립국어원을설립하여기관의일원화를이루었으나실

제국어정책을수립하는데긴요하게필요한자료의수집, 정리및정책입안과집

행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각계의 요구와 시대적

필요를모두만족시키는데는적지않은어려움이있었다. 이런 상황을타개하고

자 국립국어원에서 수립한〈국어발전기본계획(2007-2011)〉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체계적인국어정책의입안과수립을통해국어문화창달을이룰수있

는기본지침역할을하고있다.

〈국어발전기본계획(2007-2011)〉은 국내외 국어 환경을 분석하고 진단하여 국어

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목표를설정하고이를바탕으로3대중점추진과제와부

문별10대추진과제를제시하고있다.

〈국어발전기본계획(2007-2011)〉의국어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목표

-〈국어기본법〉의기본이념구현과실효성제고

- 사회통합적언어복지시책확대시행

- 국제화, 다문화사회를포용하는다원주의언어규범정립

- 국어사용환경의점진적개선과국민의국어능력증진

- 지식정보문화시대를이끌어가는국어정보화사업의지속추진

- 문화상호주의에입각한‘한국어세계화전략’추진

- 국어문화유산발굴과지역어, 토착어조사사업확대

국어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목표

창조

나눔

소통

한민족언어에서세계속의언어로

국민의국어능력향상을통한문화창조역량강화

한국어의세계화를통한언어문화권역확대

다원주의언어정책을통한국가성장동력의지속창출

3대 중점추진과제

1.국민의국어능력향상을위한교육, 연수체계정비

2.동북아지역거점기반한국어세계화전략추진

3.다국어지원한국어학습용웹사전편찬

10대 중점추진과제

1.올바른국어사용을위한국가언어정책의확산

2.남북언어교류확대및국제교류협력망구축

3.소외계층을위한언어복지시책강화

2.남북언어교류확대및국제교류협력망구축

4.국어사용환경개선과국민의의사소통증진

5.국민의국어능력증진여건조성

6.언어사용의다양성조사

7.〈표준국어대사전〉의정비및맞춤형사전편찬

8.국어정보망구축과통합정보시스템운영

9.국어문화유산의보전과한글의산업화

10.국어문화확산을위한홍보활동강화

유네스코세종대왕상

1989년 6월 한국 정부의 제의에 따

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

스코) 집행 위원회에서 제정하여

1990년부터 시상한 상이다. 정식 명

칭은 세종대왕 문해상 (King Sejong

Literacy Prize) 이다. 한글을 창제하

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 체계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문화 민족의 기틀

을 마련한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려

문해, 특히 개발도상국 모어(母語)의

발전과 보급에 크게 기여한 개인, 단

체, 기구 2명(곳)에게 매년(9월 8일

문해의 날) 수여한다. 후보는 유네스

코 회원국 정부, 또는 유네스코와 공

식 관계를 맺고 있는 국제 비정부기

구들이 각 2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

유네스코 세종대왕상 수상 대상은 ①

문맹 퇴치 사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

②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문맹 퇴치

사업 종사, ③ 문맹 퇴치를 위한 언론

캠페인 종사, ④ 문맹 퇴치를 위한 교

육 자재 개발 생산, ⑤ 문맹 퇴치 관

련 학술 연구, ⑥ 문맹 퇴치 사업 계

획 수립 및 이를 위한 조사 업무, ⑦

청소년의 문맹 퇴치 사업 참여 유도,

⑧ 문맹 퇴치에 공이 있는 언론 등이

다. 



38 39

2.모두함께다같이(해방-2008년현재)

모두함께다같이 (해방 - 2008년현재)

‘세종학당’을통한해외한국어교육확대

우리나라는지난50년동안민주화와산업화의세계적인모델이될정도로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한국어의 위상도 그만큼 높아져 이제는 언어의 영향력 면에서

세계10대언어에당당히포함될수있을정도의수준으로올라섰다. 그결과외국

인들이한국어를배우려는학습열풍이대단하다. 특히아시아문화권을중심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 사실 한국어보다 사용자가 더 많은

힌두어, 뱅골어, 우르두어등은제3국의외국인들이거의사용하지않으므로외국

인사용자숫자를고려한국제적소통언어라는측면에서보면한국어사용자보다

순위가뒤로밀린다. 이러한점을고려해보면한국어사용자순위가전세계에서

9위에속한다. 이는 1997년부터미국의대학입학자격시험인 SAT II 에 한국어가

포함되었다는점, 2007년 현재전세계 62개국의 7백 5십개대학에서한국어강

좌를개설하고있고고등학교에서제 2외국어로채택한나라로는미국, 일본, 중

국, 호주등수십여개가넘는다는것으로도알수있다. 그뿐아니라최근국내기

업의국외진출에따라현지회사에고용된외국인한국어학습수요자와국내취

업외국인노동자들의숫자까지합치면한국어가이젠국제적언어의자리에올라

섰다고할수있을것이다.

한국어의위상이높아지면서국제어로서의지위를획득해나가고있는현실에적

극대응하기위하여국립국어원에서는2007년부터‘한국어’와‘한국문화’를널리

알리고자, 사회교육원형태의교육기관이자한국어문화학교인‘세종학당’을국

외각지에설립하여운영하고있다. 세종학당은아시아문화권을중심으로‘한류’

가확산되고, 국외로 진출한한국기업으로의외국인취업이증가하여, 한국어를

공부하고한국에대해서알고자하는사람들이폭발적으로늘어남에따라설립하

게되었다. 세종학당은지난세기서구의언어제국주의적팽창으로인해사라져

버린미시적삶의아름다움들을간직한소수언어들에대한관심을불러일으키는

것을최우선목적으로삼고있다. 성장과팽창으로특징지을수있는일방주의적

세계화를지양하고생명과조화를최우선의가치로삼아소수언어들에담긴아름

다움이인류의정신문화를풍요롭게만들어나갈수있게해야한다는관점의전

환을담아‘세종학당’은우리말글만을전파하는데그치지않으려는다양한프로

그램을가지고아시아와아프리카를중심으로문화상생의시각을펼쳐보이고있다. 

재외한국문화원을거점으로하여현지대학등과연계하여설립되는‘세종학당’

은제1단계 2007년부터 2011년까지동북아와중앙아시아지역에 100개교, 제2단

계 2012년부터 2016년까지동남아와서남아시아지역 100개교등총 200개교의

설립을목표로하고있으며, 체계적이고세계적인문화상호교류의장을만들어

나갈계획이다.

세종학당파견한국어교원교육실시

세종학당자문위원회

키르키즈스탄비쉬켁‘세종학당’개설
(2007.5) 

세종학당설립및운영계획 (국립국어원세종학당백서)

제1단계: 2007년-2011년. 아시아권역 100개교

동남아시아/몽골

중국

서남아시아

계

한국어교육시설의지역별분포현황 (재외동포재단누리집)

일본

아시아 (중국, 일본제외)

유럽, 구소련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계

4

14

1

0

3

4

14개국 26교

5개교

10개교

3개교

18개교

5개교

10개교

3개교

18개교

5개교

10개교

3개교

18개교

5개교

15개교

3개교

23개교

5개교

15개교

3개교

23개교

25개교

60개교

15개교

100개교

14

1

10

7

3

0

14개국 35교

73

166

634

1,093

68

38

106개국 2,072교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2007 2008 2008 2010 2011 계

제2단계: 2012년-2016년. 동남아시아및서남아시아권역 100개교

중동아프리카

북미, 유럽, 중남미

계

10개교

10개교

20개교

10개교

10개교

20개교

10개교

10개교

20개교

10개교

10개교

20개교

10개교

10개교

20개교

50개교

50개교

100개교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세종학당백서〉: http://www.korean.go.kr/08_new/data/opendata_view.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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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의국어정책

‘다문화’는현재전세계적으로전개되고있는현상이다. 여러문화의시공간적동

시적공존과경제적통합, 문화의차이와다양성에대한자각등의시대변화가다

문화의사회를만들고있다. 다양한문화간의교류가인터넷등의각종매체를통

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각종 문화 현상과 유행, 문화 상품의 유통이 지리적,

민족적, 이데올로기적 경계를 해체하고 있다. 여성, 외국인, 사회적 소수자

(minority) 등기존의문화에서억압된문화주체들의복원에따른다문화현상은

현재한국사회에서도뚜렷이나타나고있으며빠르게확산되고있다. 결혼과노동

이민을통한외국인인구가점차늘어나고있으며, 다문화의정체성은다국적-무

국적-초국적의각종상품과유행, 스타일, 이미지등으로우리의일상속에뿌리

를내리고있다. 

이런상황에서많은외국인및해외교포자녀들이한국어를효과적이고도체계적

으로습득할수있기위해서는단순히언어습득을통해서만이아니라,  언어라는

그릇을담기위한문화적체험의장도함께열려야할것이다. 이를통해국제적으

로한국에대한이해의폭을넓힐수있으며, 온전한한국문화의이해를통해우리

한민족의얼과전통, 관습등을폭넓게알수있는기회가될것이다. 이는우리가

세계를품고세계가우리를받아들이는소통의통로를만들어낼수있는바탕을

마련해줄수있다. 특히세계각국에서저마다의몫을다하며살아가고있는교포

2,3세의언어이질화문제를최소화할수있기위해서는서적이나미디어를통해

서만접한부모님의나라를직접적으로경험할수있는체험의장을만들어주어

야할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

다. 일차적으로다문화가정의실태를파악하고적절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는

것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언어정책의최고결정, 집행기관인국립국어원을중심

으로다양한정책을개발하여시행하고있다. 다문화가정을대상으로한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들은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쉽고 빠르게 적응하고

온전한삶을누릴수있게해주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국립국어원다문화가족한국어교육체계구성도

국어교사연수 - 독일현지(2004) 

한국어교사교육키르키즈스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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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새롭게시작하는 60년

1945년해방이된이후비로소우리말글은제생명을찾을수있었다. 하지만이민

족의억압에도굴하지않고우리말글을지키려던이들의노력속에서제목소리와

얼굴을다시찾았던우리말글이과연오롯이제얼굴과제목소리를가지고살아

왔었던가되돌아보게된다. 우리가세계인들을이끌며편리한디지털문명을열어

나갈수있는힘이바로우리한글의과학성과우수성을기반으로하고있다는것

을새삼되새겨보지않을수없다. 

해방된지 63년, 우리손으로우리말글을자랑스럽게품어온지 60년이되는지

금, 우리가어떻게한글을대해왔던가를살펴본지금이곳에서다시새로운 60년

을 시작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할 때라 했던가. 무한 경쟁의

치열한근대화의역경속에서도한글은우리가짧은시간동안고도의경제성장

과문화발전을이루는데든든한버팀목이되어주었다. 또한IT강국으로세계의중

심에설수있게해주었다. 이제우리가그고마움을한글에돌려주어야할때이다. 

서구인들이자신들의문화에대한자부심을제3 세계에대한제국주의적침략으로

왜곡시켰던것과는다른길을걸을수있는경험을우리는소중하게기억하고있

다. 그렇기때문에우리는우리의한글을다른문화를억압하고우리에게동화시

키는무기로서가아니라서로의마음을나누고세상을함께만들어나가는도구로

삼을수있는힘을지니고있다. 앞서살펴본수많은언어정책들은이곳을향해오

는징검다리였던것이다. 

잃었던나라를되찾고잃을뻔했던우리말글을다시찾아

와품어온지 60년을 보내고이제다시새로운 60년을 맞

이하면서마음가짐을새로이지녀야할때이다. 과학과문

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21세기의 선진 문화강국은 한글과

함께할때에야비로소우리앞에펼쳐질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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